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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의 어원

김무림 ․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

1

 

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 등의 어휘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음운적으

로는 ‘포개다’의 ‘포’와 ‘달포, 해포’의 ‘포’가 동일한 모습입니다. 그렇다

면 이 경우의 ‘포’는 의미적으로 같은 것일까요? 오늘은 서로 관련이 

없어 보이는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 등의 어원을 살펴보면서, 이들 사이에 

개재한 어원적 공통성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국어사전에 정의

된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의 뜻을 소개합니다.

￭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의 정의

  ▪ 포개다: ｢동사｣ ① 놓인 것 위에 또 놓다. ② (…을) 여러 겹으

로 접다.

  ▪ 달포: ｢명사｣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.

  ▪ 해포: ｢명사｣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.

‘포개다’는 ‘접시를 포개어 놓다. 이불을 포개어 쌓다.’ 등과 같이 위

의 정의 중에서 주로 ①번의 뜻인 ‘놓인 것 위에 또 놓다’의 의미로 사

용됩니다. ‘달포’와 ‘해포’는 ‘달포가 지나서야 돌아왔다. 해포 만에 뵙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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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’ 등과 같이 사용되지만, ‘해포’는 근래에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

다.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 등에 나타나는 ‘포’는 어원이 같습니다. ‘포’는 

중세 국어 ‘다’의 파생 형태에서 온 말이며, 근대 국어 시기에도 ‘

다’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. 만약 ‘다’가 현대 국어 시기까지 이어졌

다면 그 형태가 ‘파다’가 되었을 것이지만, 아쉽게도 ‘다’는 근대 국어 

시기에 사어(死語)가 되어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

2

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 등의 용례를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옛 문헌

에서 찾으면, 그 역사적 소급 형태는 다음과 같이 ‘포가히다, 포, 

포’ 등입니다. 

￭ 옛 문헌에 나타나는 ‘포가히다, 포, 포’

  ▪ 두 衽이 서 포가힌 圖(兩衽相疊之圖,《가례언해》 도 9)

  ▪ 나도 못 뵈안 디 포 되오니(《숙종언간》 9)

  ▪ 포 미류신 증셰예 침식을 못오시고(《계축일기》 11)

‘포가히다, 포, 포’ 등에 나타나는 ‘포’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‘-+

오’입니다. 옛 문헌에 쓰인 ‘다’의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￭ 옛 문헌에 쓰인 ‘다’

  ▪  포 오 안며(《삼강행실도》효자 2)

  ▪  디나며  파(經年累月, 《불정심다라니경언해》중 7)

  ▪ 그리 나간 디 날이 니(《인선왕후 언간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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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세 국어에 사용된 ‘다’는 ‘거듭되다/거듭하다[重疊]’의 뜻입니다. 

그러므로 ‘포 오’는 ‘겹쳐 깔고’의 뜻이며, 이 경우의 ‘포’는 ‘-+오

(부사화 접사)’의 구조로 분석됩니다. ‘ 파’는 ‘달[月]이 거듭되어, 달

을 거듭하여’의 뜻이며, 이때의 ‘파’는 ‘-+아(어미)’로 분석됩니다. ‘날

이 니’는 ‘날[日]이 거듭되니, 날을 거듭하니’의 뜻이며, ‘니’는 ‘

-+니(어미)’로 분석되어, 어간 모음이 탈락하지 않은 온전한 어간 ‘-’

를 보여 줍니다. ‘다’는 근대 국어 후기에 사어(死語)가 되어 이제는 

쓰이지 않는 말이지만, 현대 국어에서는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 등의 어휘

에 그 형태가 화석화되어 남아 있습니다.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를 중세 

국어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, 원래의 어원적인 의미

도 함께 보이겠습니다. 현대 국어 ‘달[月]’과 ‘해[年]’의 중세 국어 형태

는 각각 ‘’과 ‘’입니다.

￭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의 어원적 분석과 의미

  ▪ ‘-+오+가히다: 거듭하여 개다

  ▪ ‘+-+오: 달이 거듭되어, 달을 거듭하여

  ▪ ‘+-+오: 해가 거듭되어, 해를 거듭하여

현대 국어 ‘포개다’는 ‘포가히다>포가이다>포개다’의 변화를 겪었으므

로, 모음 사이에서 ‘ㅎ’이 탈락하고 음절 축약이 일어난 것입니다. 앞에 

든 문헌인《가례언해(家禮諺解)》(1632)에 ‘포가히다’가 나타나지만, 또

한 ‘左右ㅣ 서 포개게 야(《가례언해》 6, 2)’와 같은 용례가 나타

나므로, 당시에 이미 ‘ㅎ’이 탈락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

다. ‘달포, 해포’는 ‘포>달포, 포>해포’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, 근

대 국어 시기에 진행된 ‘>아’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해당 어휘에 적용

된 것입니다. 근대 국어 시기에 ‘’는 제1 음절에서 ‘아’로 바뀌고, 제2 

음절 이하에서는 ‘으’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 양상이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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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포, 포’의 ‘’는 제1 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‘아’로 바뀌게 된 

것입니다.

현대 국어 ‘포개다’는 옛 문헌에 쓰인 ‘포가히다, 포개다’의 의미와 

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나 현대 국어의 ‘달포’와 ‘해포’는 앞에 보인 바와 

같이 옛 문헌의 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.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에서 

‘포’와 ‘포’는 한자어로 풀면 ‘누월(累月)’과 ‘누년(累年)’에 해당됩

니다. ‘누월(累月)’과 ‘누년(累年)’은 ‘여러 달’과 ‘여러 해’를 뜻합니다. 

그러나 현대 국어의 ‘달포’와 ‘해포’는 각각 ‘월여(月餘)’와 ‘세여(歲餘)’

에 해당됩니다. 즉 ‘달포’는 ‘한 달 남짓’의 의미로, ‘해포’는 ‘한 해 남

짓’의 의미로 각각 쓰이고 있습니다.

어원적인 문법으로 풀이하자면, ‘포’와 ‘포’는 ‘달[月]이 거듭되어, 

달을 거듭하여’와 ‘해[年/歲]가 거듭되어, 해를 거듭하여’ 등이므로, 그 

다음에 연결되는 용언을 수식하는 ‘부사(副詞)’입니다. 그러나 현대 국

어에서는 앞에 보인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‘달포’

와 ‘해포’는 모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‘명사(名詞)’이므로, 중세 국어 

및 근대 국어에서 ‘부사’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‘명사’로 바뀐 문법적

인 변화도 수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3

지금까지 현대 국어의 ‘포개다, 달포, 해포’의 세 어휘를 대상으로 어

원 설명을 하였습니다. ‘개다, 달, 해’ 등은 현대 국어에서 여전히 쓰이

고 있는 말이지만, 여기에 붙어 있는 ‘포’는 그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

다. ‘포’는 중세 국어 ‘다’의 어간 ‘-’에 부사화 접미사 ‘-오’가 붙어

서 된 말이며, ‘다’는 근대 국어 시기에 사라졌습니다. 그러므로 ‘포개

다, 달포, 해포’의 공통 요소인 ‘포’는 살아 있는 형태가 아닌 죽은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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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서, 일종의 화석화된 형태입니다.

비록 현대 국어의 어휘 속에 남아 있긴 하지만, 생명을 잃고 화석화

된 형태는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고, 살아 있는 다른 

형태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견디는 존재입니다. 자신의 존재가 능동적

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‘달포’와 ‘해포’의 경우에서 볼 수 있

는 것처럼 인접한 주위 말의 영향을 받아 쉽게 그 용법과 의미가 바뀔 

수 있습니다. 어원론은 이러한 화석화된 형태에 관심이 많습니다. 화석

을 캐내어 분석하여 원래의 옛 모습을 복원시켜 오늘의 독자에게 소개

하는 작업입니다.

‘달포’와 ‘해포’를 원래의 용법과 의미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? 아마 

아쉽다고 할지 모르지만,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화석을 잘 분석하고 

이해했다고 해서 그 화석을 현대의 생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

입니다. 달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되어도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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